
S TO R E  L E T T E R

본사 발주·진열 점검표
본사 요구가 권장인지 강요인지 가려내고, 발주 이력부터 정리해 보세요.

1. 내가 안 넣은 발주, 얼마짜리인가
포스 발주 이력을 열어 문제가 된 발주 한 건을 그대로 옮겨 적어요.

기억이 아니라 화면에 찍힌 숫자를 기준으로 채워요.

문제가 된 발주 (포스 발주 이력 기준)

발주 일자
 

 월 일

품목과 수량
 

 개

매입 금액
 

 원

그중 팔린 금액 − 
 

 원

남은 재고 금액
 

 원

반품·폐기로 정리한 금액

반품이 된 금액 − 
 

 원

매장이 떠안은 금액
 

 원

마지막 칸이 실제로 매장이 부담한 돈이에요. 이 숫자가 있어야 본사에 반품이나 정산

반영을 요청할 때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굴러가요.



2. 권장인지 강요인지 가르는 항목
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펴놓고 하나씩 확인해요.

근거가 적혀 있는 요구인지부터 봐요.

▢ 자동발주·권장 발주 동의 조항을 확인해요

내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는지,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 적어 두세요. 그 범위 밖에서 동의 없이

들어온 발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.

▢ 진열 요구의 근거가 문서에 있는지 확인해요

브랜드를 같게 유지하는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사가 정할 수 있고, 그 내용은 계약서와

정보공개서에 미리 적혀 있어야 해요.

▢ 광고·판촉 비용 분담 동의를 확인해요

점주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는 50%, 판촉행사는 70% 이상 점주 동의를 받거나

별도 약정을 맺어야 진행할 수 있어요.

▢ 지원금·장려금 조건을 문서로 받아요

달성 수량과 지급 시점, 못 채웠을 때 폐기는 누가 떠안는지까지 확인해요. 이름과 조건은 본사·

행사마다 다르니 구두 설명만 믿지 마세요.

3.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챙길 기록
기록이 있어야 반품이나 정산 조정 요청이 밀리지 않아요.

조회 기간이 지나면 못 뽑는 자료부터 먼저 확보해요.

▢ 포스 발주 이력과 수정 이력을 캡처해요

누가 언제 넣었는지 보이는 화면을 그대로 찍어두세요. 이상하다 싶은 날 바로 찍는 게 안전해요.

▢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·메일을 남겨요

통화로만 끝내지 말고 요구 내용을 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세요. 우리 쪽 이의도 같은 방법으로

남겨요.



▢ 계약서·정보공개서 해당 조항을 찍어둬요

발주와 진열, 광고·판촉 비용 분담이 적힌 페이지를 따로 모아두면 이야기할 때 바로 꺼낼 수

있어요.

💡  본사와 이야기가 안 풀리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

있어요. 상담은 분쟁조정 콜센터 1588-1490으로 하면 되고, 발주 이력과 문자 기록을 함께

준비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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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. 개별 매장의 법률·세무·노무 자문이 아니므로 매장 규모·근무 형태·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이

달라질 수 있고, 본 자료를 활용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점주 본인에게 있어요. 중요한 결정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(공인노무사·세무사·변호사

등)와 상의하세요.


